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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8 함평체험 프로젝트는 ‘나비의 고장’ 전남 함평군이 추진하

는 하룻밤을 묵게 하는 체류형 관광전략이다. 함평의 동부에는 숲

이 많고 서부에는 바다가 인접해 있다. 함평을 찾은 관광객이 숲에

서 4시간, 바다에서 4시간을 보내고, 8시간은 편안하게 쉬라는 의

미를 담고 있다. 함평에 오는 관광객들을 ‘16시간’ 붙잡아 놓겠다는 

것이다.

함평은 봄에는 나비축제, 가을에는 국화축제로 관광버스들이 쉴 

새 없이 드나드는 관광의 도시다. 축제는 입장료 수입만으로도 행

사 개최 비용을 충당하고도 남는다. 또 관광객들이 음식점 등을 이

용하고 소비하면서 지역경제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하지만 여수·

순천 등 전남 동부권과 비교해 관광자원이 열악한 편으로 관광객

이 머물지 않고 거쳐 가는 이른바 반짝 관광코스다. 함평군은 관광

객이 머무는 관광지를 만들기 위해 관광 기반 시설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먼저 동부 쪽은 나비축제와 국화축제가 열리는 함평엑스포공원과 

인근 습지 공원, 화양근린공원을 한데 묶어 중장기 국가공원 지정

을 추진한다. 또 자연생태공원 인근에 대동제 오토캠핑장과 자연

생태숲길을 조성할 예정이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용천사 권

역은 3단계 관광개발 사업을 통해 주차장, 상가, 숙박촌 등 관광 기

반시설을 조성하고 힐링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함평교와 학야교를 흐르는 함평천은 친수공간으로 탈바꿈한다. 

함평천 양안에 자전거 도로와 꽃길을 조성할 계획이다. 함평교와 

영수교 인근 5.9㏊에는 나비축제 등 축제를 연계한 시설들을 갖추

고, 함평엑스포 수변공원에는 양봉 밀원수를 이용해 1.5㎞ 거리에 

밀원수길을 조성할 예정이다.

함평군은 바닷가가 있는 서부 쪽에도 관광인프라 확충에 총력을 

쏟고 있다. 풍광이 아름다운 돌머리해변에 체류와 체험이 가능한 

시설들을 잇따라 조성했다. 돌머리지구 연안 유휴지에 85억원을 

들여 해변 탐방로와 해수풀장, 오토캠핑장, 갯벌 탐방로를 만들었

다. 올해 초에는 연면적 993㎡(지하1층·지상2층) 규모의 해수찜 치

유센터를 건립했다. 해수찜 치유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함평의 전

통 해수찜 문화를 알려 해양관광 진흥에 기여하고 있다.

돌머리 낙조를 보면서 인생샷을 남길 수 있는 노을정원은 핑크뮬

리와 국화, 무늬억새, 수국, 코스모스 등 사계절 꽃 단지가 조성돼 

새로운 볼거리로 부상했다. 지역 대표 휴양지인 돌머리 연안을 올

해 준공한 해수찜 치유센터와 갯벌생태체험, 오토캠핑장(카라반), 

주포한옥마을 등과 연계해 전남 서남권 힐링 체험 중심지로 육성

할 계획이다.

이밖에 ‘함평천지길’이 함평엑스포공원과 화양근린공원 일대에 조

성된다. 10억원의 사업비로 오는 2022년 완공하게 된다. 주요 코스

는 화양근린공원∼엑스포공원∼함평천에 이르는 약 5㎞ 구간이

다. 이 코스에는 나비와 황금박쥐를 주제로 한 스토리텔링과 버스

킹 공연장 등 공연시설을 마련해 관광객들의 발길을 묶어 놓는다

는 전략이다. ‘나비=함평=청정=친환경’이라는 함평의 이미지를 재

창출해 지역경제와 지역관광 활성화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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